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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쉬 컬럼비아(B.C) 공무원들은 

동등한 입장의 민간 부문 근로자보다 7.5%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프레이져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작년 B.C 지역 공무원

들은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7.5% 더 높은 임금을 받았고, 훨씬 더 많은 

부가 혜택을 누렸다. 

 

정부가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200여건의 신규 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부문 간 임금과 혜택 차이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 부문의 보상금을 민간 부문과 연계하는 것은 B.C 정부가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 

지출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공정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브리티쉬 컬럼비아 정부와 민간 부문 간 보상 비교”의 저자이자 프레이져 연구소 재정 

부문 과장인 Charles Lammam이 말했다. 

 

본 연구는 연방, 지방 및 자치 단체 근로자를 포함한 B.C 지역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7.5%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러

한 임금 격차가 각 부문의 연령, 성별, 교육, 임기, 직업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임금은 전체 보상의 일부에 불과하다. B.C 지역 공무원들은 훨씬 더 많은 부가 혜

택들을 누리고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B.C 지역 공무원 10명 중 약 9명(86.3%)은 보장된 복리후생인 연금 혹은 퇴직급여가 정

해져 있다. 그에 비해 민간 부문 근로자들은 10명 중 약 1명(7.9%)만이 그러하다. B.C 지

역의 공무원들은 민간 부문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1.9년 더 일찍 퇴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지역 공무원들은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보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가를 

49%나 더 많이 가진다. 더 나아가 공무원들은 더 높은 직업 안정성을 누리지만, 민간 부

문의 근로자들에 비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거의 6배나 낮았다. 

 

“물론, B.C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

만, 공공부문이 누리는 임금과 혜택은 민간 부문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며 Lammam는 

마무리 지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ites/default/files/comparing-government-and- 

private-sector-compensation-in-bc-newsrelease.pdf 


